
 

 

 

 

정창섭 개인전 
 

Press Conference : 2016 년 2 월 26 일 (금) 오후 2 시 국제갤러리 1 관 (K1) 

Exhibition Date : 2016 년 2 월 26 일 – 2016 년 3 월 27 일 

Exhibition Venue : 국제갤러리 1 관 & 2 관  

 

 

 
Meditation 91108, 1991, Tak(best fiber) on canvas, 110 x 200 cm 

Courtesy of the artist’s estate and Kukje Gallery, Image provided by Kukje Gallery 

 

 

국제갤러리는 대표적인 단색화 화가이자 닥지를 차용한 추상회화의 대가인 정창섭의 개인전을 

개최한다. 정창섭은 한지를 이용하여 한국적 감성과 정신을 표현하였으며 궁극적으로 물성과 

수행의 합일이라는 독자적인 작품세계를 구축하였다. 이번 전시는 정창섭의 초기부터 후기에 

이르는 30여 점의 대표작품을 국제갤러리 1관 및 2관에 소개하며 그의 물아합일(物我合一)의 

예술관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지와 만났을 때 느낌은 ‘만났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아주 자연스럽게 내 속에 

다가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한지와 만나자마자 그것에 몰두하기 시작했지요. 

(중략) 그래서 종이를 내가 표현하고픈 물성으로 택했을 때 나는 친밀하고 

자연스럽게 그것이 내게로 오는 느낌을 받았어요1 

 

정창섭의 독창적인 예술세계는 회화에 있어 한국적인 전통을 찾아내려는 시도로부터 출발하였다. 

그가 작품을 시작할 당시 한국은 전쟁 이후 사회적으로 혼란한 상황에서 급격한 현대화를 겪고 

                                           
1 『정창섭 Chang-sup Chung Retrorespective』, 국립현대미술관, 2010, p.18 에서 작가 회고 부분 인용 



있었고, 이 과도의 시기에 미술계에서는 국전을 중심으로 서양의 모더니즘이 이론적인 기반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1960년대 정창섭은 앵포르멜과 같은 일부 서양미술 사조의 영향을 받았으

며, 이후 같은 세대 작가들이 제도권 미술에서 벗어나고자 시도한 추상운동에 참여하였다. 특히 

이 시기의 작품들은 유화물감으로 번짐 효과를 표현하여 동양화의 수묵화와 같은 느낌을 탐구하

였다. 이후 197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한지韓紙’를 다루며 닥지 본래의 성질과 특징을 심도 

깊게 탐구했으며 이와 어우러지는 염색된 평면작업을 시도 하였다.  

한지는 당시 가구, 서예, 부채 등 일상생활에 다양하게 활용되는 재료일 뿐만 아니라, 한지의 일

종인 창호지는 외부 자연을 한번 걸러 실내로 흡수하는 한옥에 요긴한 쓰임새를 지닌다. 정창섭

은 이러한 한지, 특히 창호지에 대한 역할을 ‘안’과 ‘밖’의 양가적인 것을 연결하는 일종의 통로로 

상정하고, 잃어버린 옛 전통의 정취를 불러일으키는 매개체로써 한지를 활용하게 된 것이다. 특히 

그는 한지를 캔버스 위에 붙이고 자연스런 수묵의 번짐을 표현한 <귀> 연작을 통해 한국인의 정

체성 표현을 모색함과 동시에 내면에 잠재된 옛적인 정취를 불러 일으켰다.  

 

 
Return 77-M 

1977, Mixed media on canvas 

197 x 110 cm 

Courtesy of the artist’s estate and Kukje Gallery  

Image provided by Kukje Gallery 

 
Tak 86921 

1986, Tak(best fiber) on canvas 

152 x 72 cm 

Courtesy of the artist’s estate and Kukje Gallery 

Image provided by Kukje Gallery 

 

 

1980년경부터 정창섭은 종이가 작품의 배경으로 한정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 한지의 원료인 닥을 사용한 <닥> 연작을 시작했다. 그는 물에 불린 닥으로 

닥반죽을 만들어 캔버스 위에 올린 후 손으로 반죽을 펴고 두드려 미묘한 주름들을 만들어내었다. 

이후 닥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면 닥이 가진 고유의 색과 주름으로 만들어진 대각선과 사선들이 

드러나며 특유의 리듬과 조형성을 획득하게 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작가는 자신의 

의지는 최대한 배제한 채 닥이라는 재료가 스스로 화면에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또한 



그는 작품제작에 붓이 아닌 손을 활용하여 닥을 주무르고 펴 바르며 신체적인 행위와 이에 따른 

정신성이 물질과 동화되도록 하였다. 즉, 작가의 자아가 반복되는 행위에 따라 물성에 녹아 들어 

거대한 종이의 장(field)이 된 캔버스 그 자체로 작품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에 시작한 <묵고> 연작은 질서정연한 그리드와 깊은 색의 활용이 특정적으로 나타나며 

정창섭의 작품세계를 종합한다. 닥을 미리 푼 상태에서 자주색, 남색, 갈색 등의 어두운 계열의 

색으로 염색하여 마치 깊이를 알 수 없는 색 속으로 침잠하는 듯 한 효과를 표현했다. 또한 

견고한 사각의 평면과 그리드는 한지작업의 시작이 되었던 창문의 구획을 연상시키는데, 이는 

주변을 감싸고 있는 닥의 섬유질로 인한 풍요로운 질감과 대조를 이룬다. 닥의 입체적인 

물성으로 ‘한지가 스스로 그리는 그림’을 만든 <묵고> 연작은 1990년대 후반 흑과 백의 

금욕주의적인 모노크롬으로 전개되면서 절대적인 정적으로 빠져들게 된다. 꾸밈이 없고 기교가 

배제된 색으로 한국인의 소박한 감성을 담은 이 연작은 2010년경까지 지속적으로 제작되었다.  

 

정창섭의 작품은 자아를 내려놓고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형태로 돌아가 한지와 닥을 통해 

한국적인 미의식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그리지 않은 그림’이다. 작가는 “우리의 민족적 감성의 

상징인 닥을 통해 나의 실존과 닥의 물성이 하나로 동화됨으로써 내 그림이 나와 내가 속해 있는 

우리 사회와 시대를 정직하게 반영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설명한 바 있다. 국제갤러리는 이번 

전시로 자연 본연으로 회귀하여 닥이라는 전통적인 재료를 통해 소박하고 정갈한 한국의 정서를 

다루어 온 정창섭의 예술적 여정을 살펴보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미지제공: 국제갤러리 

 

 

1927년 충청북도 청주에서 태어난 정창섭은 1951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하였다. 

그는 사물을 해체하고 분석하는 큐비즘에서 영향을 받은 작품 <낙조>로 1953년 제 2회 

국전에서 특선을 수상하며 화단에 등단하였다. 박서보, 김영환 등 당시 젊은 작가들 사이에서 

혁신적으로 전개된 앵포르맬 회화에 영향을 받았으나 이후 어떤 운동에도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인 작품세계를 추구하였다. 그는 1960년대 후반부터 유화로 수묵화의 효과를 나타내며 

순환과 원형(元型)을 상징하는 이미지를 통해 한국적 미의식을 표현한 <환> 연작을 시도했다. 그 

외에도 정창섭은 1961년부터 1993년까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교수로 재직하였고, 이후 동 

대학의 명예교수를 역임하였다.  

정창섭은 1957년 《한국현대작가초대전》 창립전 이후 다양한 전시에 꾸준히 참가하며 초기 

한국미술계의 대표적인 작가로 자리매김하였다. 1961년 파리비엔날레, 1964년 《악뛰엘》 전, 

1965년 상파울로비엔날레, 1992년 《자연과 함께: 한국현대미술》(테이트, 리버풀), 2015년 

베니스비엔날레 병행전시 《단색화》, 제 12회 샤르자비엔날레 등 다수의 국제적인 전시들에 

참여하였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1984년 두손갤러리 개인전, 1994년 동경화랑 개인전, 2010년 

국립현대미술관 회고전 등이 있다. 소장처로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삼성미술관 리움, 

도쿄도미술관, 히로시마미술관, 홍콩 M+ 시각문화미술관, 아부다비 구겐하임미술관 등이 있다. 

작가는 2011년 작고하였다. 

  

Contact: Communications Director Zoe Chun (82-2-3210-9885, 82-10-9601-5411 / E-mail. zoe@kukjegallery.com) 

*고화질 이미지는 아래 웹하드를 통해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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